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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 between maternal personality, preschoolers' temperament, and overprotective and controlling 

parenting. A total of 285 mothers whose children aged from 4 to 6 yea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Mothers completed a set 

of questionnaires on their personalities, their children's temperament, and their overprotective and controlling parenting. Data 

were analyzed by regression analyses and t-test. First, maternal extraversion was negatively related to overprotective and controlling 

parenting, and maternal neuroticism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se parenting variables. Second, preschoolers' adaptability was 

negatively linked to overprotective and controlling parenting, and preschoolers' activity was positively linked to these parenting 

variables. Lastly, preschoolers' adaptability moderated the impact of maternal extraversion on controlling parenting. Maternal 

extraversion was a negative predictor of controlling parenting when preschoolers' adaptability was low. This relation was non-

significant when preschoolers' adaptability was high. These results clearly indicate that both maternal personality and preschoolers' 

temperament play crucial roles in overprotective and controlling par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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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자녀의 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부모는 자녀

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와 함께 과보호적 양

육행동을 보이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다. 과보호적인 부모는 

자녀를 위해 상황을 지나치게 감독하고 자녀의 행동을 제한

하고 지시하며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 의존하도록 격려하

는 경향이 있다(Coplan, Reichel, & Rowan, 2009). 예를 들

어, 과보호적인 부모는 낯선 상황에서 자녀가 가까이 머물게 

하며 모험을 하거나 활발히 탐색하는 것을 격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어머니가 

과보호적으로 양육할 때 자녀는 주도성이 낮고 불안이나 우

울, 위축 등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일 뿐만 아니

라(Rubin & Burgess, 2002; Bayer, Sanson, & Hemphill, 

2006; Ruy & Lee, 2007; Kim, Kim, & Han, 2008), 높은 

공격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Moon & Kim, 2001).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단순히 일시적으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

라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적인 성인으로 자

라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부족

하여 이를 양육행동의 다양한 하위요인들 중 하나로만 다루

는 경향이 있어,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학

문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연구자들마다 다소 비일관적으로 정

의하고 있어(Park & Lee, 1990; Lim, 1994; Park, 1998; Doh 

& Falbo, 1999), 그 개념을 명확히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과

보호적 양육행동의 의미를 고찰한 국내외 선행연구들(Tho-

masgard & Metz, 1993; Park, 1998)은 부모의 과보호가 과

도한 애정이나 간섭, 통제뿐만 아니라 방임에 이르기까지 복

합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과보호적 양육

행동에 대한 초기 연구자인 Levy(1931)는 과보호적 양육행

동 안에 부모의 지나친 통제뿐만 아니라 통제의 부족도 포함

된다고 개념화한 반면, Thomasgard and Metz(1993)는 과

보호적 양육행동을 자녀가 하고 싶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게 해주는(indulgent) 행동과 구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부모가 자녀와의 분리를 불안해하

거나 자녀의 연령이나 발달수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보호

하고 감독하여 자녀의 독립심 발달을 방해하는 통제적인 행동

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Thomasgard & Metz, 1993; Doh, 

1994), 크게 아기취급 행동과 보호적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

다(Doh, 1994). 아기취급 행동은 자녀를 연령에 맞지 않게 

어리게 취급하는 것이며 보호적 행동은 자녀가 처한 주변 환

경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내포되어 있는 

통제의 개념은 다소 소극적인 측면, 즉 자녀의 행동을 제한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과보호적 양

육행동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통제, 즉 자녀

의 감정과 행동을 억제하고 강압적으로 다루는 통제적 양육

행동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 의미에서의 부정적 양육행동

인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함께 살펴볼 필

요가 있다.

특히 부모-자녀관계에서 양육행동의 유형이 정립되는 유

아기의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발달 및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Ruy & Lee, 2007; Kim, Kim, & Han, 

2008; Huh, 2008), 이 시기의 발달 및 적응은 이후에도 지속적

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양육행동이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주로 초점을 두고 

있어, 본 연구는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의 선행변인을 

탐색하였다.

양육행동의 원인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크게 부모의 아

동기 양육경험이나 인성특성, 효능감,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등과 같은 부모의 측면과 자녀의 성이나 기질, 행동문제 등과 

같은 자녀의 측면에 관심을 가졌다(Lim & Park, 1994; Park, 

Jun, & Han, 1996; Kim & Jeon, 2003; Metsäpelto & Pul-

kkinen, 2003; Kim, Park, & Kim, 2005; Park & Rubin, 

2008).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 부모 측면의 인성특성과 자녀 

측면의 기질특성은 각 측면의 대표적 변인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부모의 인성특성은 주로 외향성과 신경증성

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 우호적이고 열성적

이며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활력이 넘치며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성향인 외향성(extraversion)이 높은 

부모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다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외향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자

녀를 지지해주는 것과 같이 양육적(nurturant)이었으며 자

녀와 온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였다(Jeon & Park, 1999; 

Kim & Kim, 2002; Metsäpelto & Pulkkinen, 2003). 외향

성과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발견하

기가 쉽지 않으나, 앞서 언급한 외향성과 긍정적인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외향성과 부정적 

양육행동 중 하나인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에 부적 관련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한편, 신경증성(neuroticism)은 불안, 슬

픔,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기 쉬울 뿐만 아

니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향으로, 신경증성이 높은 어머

니는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Park, & Kim, 2005; Coplan, Reichel, & Rowan, 

2009).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아기취급 행동과 보호적 행동으

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에서도 신경증성이 높은 어머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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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연령에 맞지 않게 어리게 취급하는 아기취급 행동과 

자녀가 처한 주변 환경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우려하는 

보호적 행동을 많이 보였다(So, 2001). 특히 불안은 신경증

성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 불안이 높은 부모

는 환경에서 자녀에 대한 위협을 보다 많이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취하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실

제로 불안장애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Lindhout 

et al., 2006)에서 불안장애가 있는 부모는 통제집단 부모보

다 덜 애정적이고 반응적이며 더 많이 통제하고 제한하는 양

육 스타일을 보이며, 자녀에 대해 더 많은 부정적 정서를 가

지고 더 많이 걱정하며 자녀에게 독립심을 덜 격려한다고 보

고하였다. 또한, 불안장애가 있는 부모의 자녀는 통제집단 

부모의 자녀보다 부모가 더 과보호적이라고 지각하였다.

부모의 인성특성은 과보호적 양육행동뿐만 아니라 통제

적 양육행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외향성

이 높은 부모는 자신의 의사에 따르도록 자녀의 행동과 내적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통제적 양육행동을 덜 보이는 경향

이 있다(Kim & Jeon, 2003). 외향성과 같이 인성특성의 긍

정적인 측면들인 동조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관계가 보고되었는데, 동조성(agreea-

bleness)이 높은 부모는 강압적 양육행동을 덜 보였으며(Co-

plan, Reichel, & Rowan, 2009),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

ness to experience)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거

나 처벌적인 것과 같이 제한적(restrictive)이지 않았다(Metsä-

pelto & Pulkkinen, 2003). 반면, 신경증성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와 통제적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고 스스로 지각했을 뿐

만 아니라(Kim & Kim, 2002; Kim & Jeon, 2003) 자녀와의 

상호작용시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권력행사적 양육행동(power 

assertion)을 보다 많이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Clark, 

Kochanska, & Ready, 2000). 이와 같이 부모의 인성특성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

에 의하면 외향성이나 신경증성과 같은 인성특성은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히 외향성과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발견하기 어

려우므로 이러한 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은 부모의 인성특성뿐만 아니라 자녀의 기질적 

특성 또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제안하였다. 기질은 반

응성(reactivity)과 자기조절(self-regulation)에서의 타고난 

개인차로 정의되어질 수 있으며(Rothbart & Ahadi, 1994), 

연구자에 따라 하위요인의 구성을 다소 다르게 설명하나 적

응성, 활동성,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 등이 포함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So, 2001)에서는 새로운 상황과 환경

에 쉽게 적응하는 정도를 뜻하는 적응성과 과보호적 양육행

동 간에는 관련성을 밝히지 못하였으나, 이와 유사한 기질특

성인 접근-회피성은 아기취급 행동이나 보호적 행동과 같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어머니

는 사회적 관계에 대해 두려움이나 수줍음이 많은 자녀를 과

보호적으로 양육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Park & Rubin, 

2008; Coplan, Reichel, & Rowan, 2009)로 미루어 보아서

도 자녀의 적응성은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부적 관련성이 있

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과보호

적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적응성

이나 수줍음과 같은 자녀의 기질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자녀

의 기질과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자녀의 기질과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

는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자녀의 적응성은 통제적 

양육행동과 관련되어, 어머니는 유아기 자녀가 새로운 자극

이나 변화에 적응하는 정도가 낮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와 통

제적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였다(Kim & Kim, 2002). 신체

적 움직임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자녀의 활동성 역시 통

제적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유아의 신체적 움직임

이 활발할수록 어머니는 통제적 양육행동을 보다 많이 보였

다(Kim & Jeon, 2003; Huh, 2008). 한편, 자녀의 기질특성 

중 수면과 식사에 관련된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인 정도를 의

미하는 생리적 규칙성의 경우 통제적 양육행동과 관련이 없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Choi, 1995; Kim & Kim, 2002; 

Kim & Jeon, 2003; Huh, 2008), 반응성과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비일관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

다. 즉, 어머니는 유아기 자녀가 자극에 대해 민감하고 반응

이 빠르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통제적 양육행동을 덜 보

인다는 연구결과(Kim & Jeon, 2003)가 보고되는가 하면, 유

아의 반응성과 통제적 양육행동 간에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

지 못한 연구결과들(Kim & Kim, 2002; Huh, 2008)도 보고

되었다. 자녀의 반응성은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머니는 유아기 자녀가 반응

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와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상호

작용을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Kim & Kim, 2002; Kim 

& Jeon, 2003; Huh, 2008).

이 외에 자녀의 기질특성 중 부정적 정서를 자주 보이거나 

까다롭거나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특성은 통제적 양육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구체적으로 화나 두려움과 같

은 부정적 정서를 자주 보이거나 까다로운 기질을 지닌 영아

기와 유아기 자녀에게 어머니는 권력행사적이고 적대적이며 

지나치게 통제하는 양육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Clark, 

Kochanska, & Ready, 2000; Paulussen-Hoogeboom et 

al., 2007). 또한, 자녀의 역기능적 정서조절(emotional-dys-

regulation)도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었다

(Coplan, Reichel, & Rowan, 2009). 이처럼, 자녀의 기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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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상대적

으로 많으나, 자녀의 기질과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소수에 불과하며 자녀의 기질특성 가

운데 두려움 또는 수줍음에만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녀의 낮은 적응성이나 높은 활동성은 통제적 양

육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자녀의 적응성

(Kim & Jeon, 2003) 및 활동성(Kim & Kim, 2002)과 통제

적 양육행동 간에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결과들

도 보고되고 있어 양자 간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부모와 자녀의 특성을 둘 다 

고려하여 양방향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관점에서 양육행동의 

발달을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Clark, Kochanska, & Ready, 

2000; Coplan, Reichel, & Rowan, 2009). 본 연구와 같이 과

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관심을 둔 연구(Coplan, Reichel, 

& Rowan, 2009)에 의하면, 수줍음이 많은 자녀의 어머니에

게서는 신경증성과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의 정적 관련성이 

증가하였으며, 정서조절을 잘하지 못하는 자녀의 어머니에

게서는 동조성(agreeableness)과 강압적 양육행동 간의 부

적 관련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공감능

력,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 및 권력행사적 양육행동 간의 관

계를 살펴본 연구(Clark, Kochanska, & Ready, 2000)에서

도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서만 공감능

력이 낮을 때 권력행사적 양육행동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소수에 불과하나,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의 인성특성과 양육

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녀의 기질이 중재적 역할을 수행할 수

도 있음을 가정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만 4-6세 유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유아의 기질이 

각각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비롯하여,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

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기질의 중재적 역할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인성특성은 과보호 및 통제적 양

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기질은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

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기질은 중재적 

역할을 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12곳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285명의 만 4~6세 유아들과 그

들의 어머니들이다. 어머니와 유아 간의 분리개별화가 이루어

지는 시기인 만 3세를 기준으로 하여(Mahler, Pine, & Berg-

man, 1975), 그 이상에 속하는 만 4~6세 유아들을 연구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

보면, 유아의 연령은 만 4세가 75명(26.3%), 만 5세가 140명

(49.1%), 만 6세가 70명(24.6%)이었으며, 성별은 남아가 142

명(49.8%), 여아가 143명(50.2%)이었다. 출생순위는 외동이

가 50명(17.5%), 첫째가 69명(16.6%), 둘째가 138명(39.7%), 

셋째 이상이 27명(9.5%)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0대 후반

인 35-39세(54.1%)가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교육수준은 대

학교 졸업이 48.1%로, 직업은 전업주부가 49.0%로 가장 많

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대부분 중상류층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과보호 및 통

제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는 질문지로 구성되

어 있다. 모든 척도는 어머니에 의해 보고되었으며, 응답방

식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

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이다.

1) 어머니의 인성특성

어머니의 인성특성은 Eysenck and Eysenck(1975)가 제

작한 EPQ(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를 근거로 

한 So(2001)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외향

성(14문항)과 신경증성(17문항)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이러한 하위요인 구성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각 하위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향

성은 우호적이고 열성적이며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활

력이 넘치며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성향을 의미하

며, ‘활기가 넘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신경증성은 불안․우울하고 적대적이며 자

의식이 강하고 불안정하며 충동적이고 자아력(ego strength)

이 낮은 성향을 의미하며, ‘감정이 쉽게 상한다’, ‘근심 걱정

이 많은 사람이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어머니의 외향성

과 신경증성의 Cronbach's α는 각각 .86, .9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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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은 Thomas and Chess(1977)의 PTQ(Parent 

Temperament Questionnaire), Carey and McDevitt(1978)

의 RITQ(Revised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 등

을 기초로 한 Huh(2008)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적응성, 활동성,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 정서성 

등 5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한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5가지 하위요인의 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가지 하위

요인에 동시에 속하거나 .30미만의 낮은 요인부하량을 보이

거나 뚜렷하게 요인이 구별되지 않는 8문항과 신뢰도를 낮

추는 1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총 24문항을 분석에 사

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5가지 하위요인 가운데 정서성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모두 제거되었다. 각 하위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응성(9문항)은 새로운 자극 또

는 변화에 대한 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낯선 곳에서

도 10분 이내에 잘 적응한다’, ‘공원에서나 남의 집을 방문할 

때 낯선 유아에게 접근하여 그들과 함께 논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활동성(8문항)은 신체적 움직임 혹은 활동량이 많

은 것을 의미하며, ‘팔과 다리 등을 많이 움직이는 활동적인 

놀이를 더 즐긴다’, ‘놀이터에서 뛰고 미끄럼틀에 기어오르

는 등 끊임없이 움직인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생리적 규

칙성(3문항)은 수면, 식사와 관련된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인 

것을 의미하며, ‘매일 저녁 비슷한 시각(1시간 이내의 차이)에 

잠을 잔다’, ‘아침에 비슷한 시간(1시간 이내의 차이)에 잠을 

깬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반응성(4문항)은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여 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색깔에 대해 민감

하게 반응한다(예를 들어, 예쁘다든가 밉다고 한다)’, ‘음식의 

맛이 이제까지 먹던 맛과 다르면 금방 차이를 알아챈다’ 등

의 문항이 포함된다. 각 하위요인의 Cronbach's α는 적응성이 

.89, 활동성이 .74, 생리적 규칙성이 .86, 반응성이 .71이었다.

3)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Doh(1994)의 The Parental 

Protectiveness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아

기취급 행동과 보호적 행동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

를 이용한 So(2001)의 연구를 참고하여 신뢰도를 낮추는 1

문항을 제외하고 총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아기취급 행동(7

문항)은 자녀를 도와주는 행동을 자녀의 연령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많이 하여 자녀의 독립성을 방해하는 행동특성을 

의미하며, ‘아이가 어려서 어떤 일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

에 가까이서 돌보아 준다’, ‘아이의 힘으로 꺼내 먹을 수 있

는 음식물도 가져다 줄 때가 많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보

호적 행동(4문항)은 자녀가 처한 주변 환경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며 우려하는 행동특성을 의미하며, ‘아이가 보이지 않

으면 혹시 다칠까봐 걱정이 된다’, ‘아이가 밖에 있으면 안심

할 수가 없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Thomas and Chess(1977)

의 종단연구에서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도

구를 기초로 한 Huh(2008)의 척도 가운데 통제성에 대한 12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통제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감

정과 행동을 억제하고 통제하며 행동지도를 위해 체벌도 사

용하는 엄한 행동특성을 의미하며, ‘아이가 감정을 억제하도

록(예를 들면, 울거나 화내지 않도록) 가르친다’, ‘아이의 마

음대로 하게 하면 버릇 들이기가 어려우므로 엄하게 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신뢰도를 산출하기 전, 과보호적 양육행동(즉, 아기취급 

행동과 보호적 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3가지 하위요인

의 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30미만의 낮은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1문항과 신

뢰도를 낮추는 1문항이 통제적 양육행동에 해당하는 문항들 

중 제거되어 최종적으로 과보호-아기취급 행동, 과보호-보호

적 행동, 그리고 통제적 양육행동, 각각 8문항, 4문항, 9문항 

등 총 21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Cronbach's α는 과보호

-아기취급 행동이 .80, 과보호-보호적 행동이 .74, 통제적 양

육행동이 .78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기관장의 승인 하에 2009년 7월 13~29일에 서

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12곳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하

여, 교사들을 통해 유아 편에 어머니들에게 질문지를 배부․

회수하였다. 배부된 400부의 질문지 가운데 총 289부가 회수

되었으며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연구에 사용하기에 부

적합하다고 판단된 4부를 제외하여, 총 285명의 자료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후 조사도

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예비분석으로 전체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을 산출하였고, 어머니의 인성특성 

및 유아의 기질이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

의 기질의 중재적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t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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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Maternal personality

1. Extraversion -

2. Neuroticism -.33*** -

Preschoolers' temperament

3. Adaptability .33*** -.34*** -

4. Activity -.09 .16** -.01 -

5. Physiological regularity .14* -.16** .16** -.09 -

6. Reactivity .09 -.02 .06 .22 *** .23*** -

Overprotective and controlling parenting

7. Overprotective-babying -.19** .31*** -.35*** .22 *** .04 -.06 -

8. Overprotective-sheltering -.21*** .29*** -.39*** .14 * -.08 .03 .49*** -

9. Controlling -.24*** .40*** -.22*** .32 *** .01 .08 .21*** .30*** -

M 2.58 2.32 2.74 2.67 3.18 3.15 2.43 2.54 2.48

SD .39 .45 .52 .41 .51 .51 .46 .55  .41

Minimum 1.57 1.12 1.22 1.38 1.00 1.25 1.13 1.00 1.33

Maximum 3.79 3.41 4.00 3.75 4.00 4.00 3.75 3.75 3.44

*p < .05, **p < .01, ***p < .001

Table 1. Correlations between Maternal Personality, Preschoolers' Temperament, and Overprotective and Controlling Paren-

ting N=285

Ⅲ. 연구결과

1. 예비분석

본 분석에 앞서 전체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

였다(<Table 1> 참조).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과보호 및 통제

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외향성은 과보

호-아기취급 행동(r = -.19, p < .01), 과보호-보호적 행동(r = 

-.21, p < .001), 그리고 통제적 양육행동(r = -.24, p < .001)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신경증성은 과

보호-아기취급 행동(r = .31, p < .001), 과보호-보호적 행동(r = 

.29, p < .001), 그리고 통제적 양육행동(r = .40, p < .001)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유아의 기질과 과보

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아의 적응

성은 과보호-아기취급 행동(r = -.35, p < .001), 과보호-보호적 

행동(r = -.39, p < .001), 그리고 통제적 양육행동(r = -.22, 

p < .001)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유아의 활

동성은 과보호-아기취급 행동(r = .22, p < .001), 과보호-보호

적 행동(r = .14, p < .05), 그리고 통제적 양육행동(r = .32, p 

< .001)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유아의 

생리적 규칙성 및 반응성은 과보호-아기취급 행동, 과보호-

보호적 행동, 그리고 통제적 양육행동과 어떠한 유의한 상관도 

보이지 않았다.

2. 어머니의 인성특성이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인성특성이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인성특성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의 각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2> 참조).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분산팽창계수(VIF) 및 

공차한계(tolerance) 값이 각각 10 이하, 0.1 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우려되지 않았다. 과보호-아기취급 

행동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인성특성 중 신경증성(β = .27, 

p < .001)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10%이

었다. 즉, 어머니는 신경증적 성향이 높을수록 자신이 자녀에

게 아기취급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과보호-

보호적 행동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외향성(β = -.13, p < .05)과 

신경증성(β = .25, p < .001)이 둘 다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

었으며, 그 설명력은 10%이었다. 즉, 어머니는 외향적 성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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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or Overprotective-babying Overprotective-sheltering Controlling

Preschoolers' temperament

Adaptability -.36*** -.38*** -.23***

Activity .25*** .13* .32***

Physiological regularity .15* -.01 .08

Reactivity -.13* .03 .00

R
2

.19 .17 .15

F(df) 16.53***(4, 280) 14.04***(4, 280) 12.65***(4, 280)

*p < .05, ***p < .001

Table 3. Regression Analyses Predicting Overprotective and Controlling Parenting from Preschoolers' Temperament(β ) 
N=285

Predictor Overprotective-babying Overprotective-sheltering Controlling

Maternal personality

Extraversion -.10 -.13* -.12*

Neuroticism .27*** .25*** .36***

R
2

.10 .10 .18

F(df) 16.17***(2, 282) 15.75***(2, 282) 30.08***(2, 282)

*p < .05, ***p < .001

Table 2. Regression Analyses Predicting Overprotective and Controlling Parenting from Maternal Personality(β ) N=285

높을수록 자녀에게 보호적 행동을 덜 보인 반면, 신경증적 성

향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보호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과보호-보호적 행동과 마찬가지로, 통제적 양육

행동에 대해서도 어머니의 외향성(β = -.12, p < .05)과 신경증성

(β = .36, p < .001)이 둘 다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그 설

명력은 18%이었다. 즉, 어머니는 외향적 성향이 높을수록 자

녀에게 통제적 양육행동을 덜 나타낸 반면, 신경증적 성향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통제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3. 유아의 기질이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기질이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해, 기질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의 각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

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참조). 다중공선성

을 살펴본 결과, 분산팽창계수(VIF) 및 공차한계(tolerance) 

값이 각각 10 이하, 0.1 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

는 우려되지 않았다. 과보호-아기취급 행동에 대해서는 적응성

(β = -.36, p < .001), 활동성(β = .25, p < .001), 생리적 규칙성

(β = .15, p < .05) 그리고 반응성(β = -.13 p < .05) 등 기질의 

모든 하위요인들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그 설명력은 

19%이었다. 즉, 어머니는 유아가 적응성과 반응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자녀를 아기취급 하는 경향이 덜하였으며, 유아

가 활동적이고 생리적으로 규칙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자녀에

게 아기취급 행동을 보다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과보호-

보호적 행동에 대해서는 유아의 적응성(β = -.38, p < .001)과 

활동성(β = .13, p < .05)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

명력은 17%이었다. 즉, 어머니는 유아가 적응성이 낮고 활

동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보호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과보호-보호적 행동과 마찬가지로, 통제

적 양육행동에 대해서도 유아의 적응성(β = -.23, p < .001)과 

활동성(β = .32, p < .001)만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그 설명력은 15%이었다. 즉, 어머니는 유아가 적응성이 낮고 

활동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통제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4.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기질의 중재적 역할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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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or
Controlling parenting

Step 1 Step 2

Maternal extraversion -.19** -.20**

Preschoolers' adaptability -.16* -.19**

Maternal extraversion × preschoolers' adaptability .15*

R
2

.08 .10

F(df) 12.30***(2, 282) 10.51***(3, 281)

*p < .05, **p < .01, ***p < .001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Predicting Controlling Parenting from Maternal Extraversion and Preschoolers' 

Adaptability(β ) N=285

Maternal extraversion

Preschoolers' adaptability

Figure 1. Moderating Role of Preschoolers' Adaptability in the Relations between 

Maternal Extraversion and Controlling Parenting

에서 유아의 기질의 중재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의 각 하위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첫 번째 단계에는 어머니의 인성

특성의 각 하위요인과 유아의 기질의 각 하위요인을, 두 번

째 단계에는 어머니의 인성특성의 각 하위요인과 유아의 기

질의 각 하위요인 간의 상호작용 변수를 한 번에 하나씩 투

입하였다. 다중공선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상호작용 변수가 

포함되는 두 번째 단계에서 분산팽창계수(VIF) 및 공차한계

(tolerance) 값이 각각 10 초과, 0.1 미만의 수치를 보여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였다. 다중공선성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변

인을 각각의 평균과의 차이로 변형시키는 평균변환(mean 

centering)을 하였다.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과보호-아기취급 행동 및 과보호-보

호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는 유아의 기질의 어떠한 중재적 역할

도 발견되지 않은 반면,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는 유아의 기질의 중재적 역할이 발견되었다. 

즉, 통제적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외향성과 유아의 적응

성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β = .15, p < .05)가 나타났다

(<Table 4> 참조).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의 사후 검증을 위해 

유아의 적응성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상하 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 집단에 따라 어머니의 외향성 수준에 따른 통제적 양

육행동에서의 차이를 t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유아의 적

응성이 높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외향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통제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t = 

-1.40, p > .05), 유아의 적응성이 낮은 경우에는 외향성이 높

은 집단에 비해 외향성이 낮은 집단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

다 더 통제적 양육행동을 보였다(t = -2.95, p < .01)(<Figure 

1> 참조). 따라서 어머니의 외향성과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적응성의 중재적 역할이 확인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기질의 중재적 역할

이 미미한 것으로 발견되어, 추가 분석으로 어머니의 인성특

성과 유아의 기질이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

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즉, 어머니의 인성특성 및 유아

의 기질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과보호 및 통제적 양

육행동의 각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참조).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

과, 분산팽창계수(VIF) 및 공차한계(tolerance) 값이 각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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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or Overprotective-babying Overprotective-sheltering Controlling

Maternal personality

Extraversion -.02 -.05 -.10

Neuroticism .19** .16* .31***

Preschoolers' temperament

Adaptability -.29*** -.32*** -.10

Activity .22*** .10 .26***

Physiological regularity .17** .01 .11*

Reactivity -.12* .04 .01

R2 .22 .19 .26

F(df) 13.35***(6, 278) 11.06***(6, 278) 16.07***(6, 278)

*p < .05, **p < .01, ***p < .001

Table 5. The Relative Effects of Maternal Personality and Preschoolers' Temperament on Overprotective and Controlling 

Parenting(β ) N=285

이하, 0.1 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우려되

지 않았다. 과보호-아기취급 행동에 대해서는 유아의 적응성

(β = -.29, p < .001)과 활동성(β = .22, p < .001), 어머니의 

신경증성(β = .19, p < .01), 유아의 생리적 규칙성(β = .17, 

p < .01)과 반응성(β = -.12, p < .05) 순으로 영향력을 나타

내었으며, 그 설명력은 22%이었다. 즉, 과보호-아기취급 행동

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유아의 기질 중 적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보호-보호적 행동에 대해서는 유아의 적응성(β 

= -.32, p < .001), 어머니의 신경증성(β = .16, p < .05) 순으로 

영향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19%이었다. 과보호-아기취급 

행동과 마찬가지로, 과보호-보호적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도 유아의 적응성이었다. 통제적 양육행동에 대해서는 어

머니의 신경증성(β = .31, p < .001), 유아의 활동성(β = .26, 

p < .001)과 생리적 규칙성(β = .11, p < .05) 순으로 영향력

을 보였으며, 그 설명력은 26%이었다. 즉, 어머니의 신경증성

은 통제적 양육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이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4~6세 유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머니

의 인성특성과 유아의 기질이 각각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

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롯하여 어머니의 인성특

성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기질

의 중재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

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즉 어머니의 인성특성이 과보호 및 통제적 양

육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먼저 어머니의 외향성은 

과보호-보호적 행동에만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과보호-아

기취급 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같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의 외향성과 보호적 행동 간에만 부적 상관을 발견하

고 외향성과 아기취급 행동 간에는 유의한 상관을 발견하지 

못한 So(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우호적이고 열성

적이며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활력이 넘치며 긍정적

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인성특성인 외향성은 과보호적 양

육행동 가운데 자녀의 연령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자녀를 도

와줌으로써 자녀의 독립성을 방해하는 아기취급 행동보다는 

자녀가 처한 주변 환경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며 우려하는 

보호적 행동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경증적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아기취급 행동

이나 보호적 행동과 같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인

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신경증성과 과보

호적 양육행동 간의 정적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들

(Kim, Park, & Kim, 2005; Coplan, Reichel, & Rowan, 

2009)과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이 과보호적 양육행동

을 아기취급 행동과 보호적 행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

(So, 2001)에서도 신경증성이 높은 어머니는 아기취급 행동

과 보호적 행동 둘 다를 보다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즉, 불안․우울하고 적대적이며 자의식이 강하고 불안정

하며 충동적이고 자아력(ego strength)이 낮은 인성특성인 

신경증적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자신이 지닌 정서적 불안이

나 불안정을 자녀에게도 투여하여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보

이기 쉬울 것이다.

또한, 외향적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통제적 양육

행동을 덜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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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외향

성이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보고한 선행 연

구결과(Kim & Jeon, 2003)와 일치한다. 또한, 외향성과 같

이 어머니의 긍정적인 인성특성 중 하나인 동조성(agreeable-

ness)과 강압적 양육행동 간의 부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 연

구결과(Coplan, Reichel, & Rowan, 2009)와도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외향성과 긍정적인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보

고한 선행 연구결과들(Kim & Kim, 2002; Metsäpelto & Pul-

kkinen, 2003)로 미루어 보아서도, 외향적 성향이 높은 어머

니는 자녀의 감정과 행동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행동특성을 

덜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신경증적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통제적 양육행

동을 보다 많이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경

증성이 높은 어머니가 13~15개월된 영아기 자녀와의 상호작

용에서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양육 스타일을 더 많이 나타내

었다고 보고한 국외의 선행 연구결과(Clark, Kochanska, & 

Ready, 2000)나 만 3-6세 유아기 자녀와 통제적 상호작용을 

보다 많이 한다고 보고한 국내의 선행 연구결과들(Kim & 

Kim, 2002; Kim & Jeon, 2003)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어머

니의 신경증성과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정적 관련성이 일관

되게 나타남을 통해 어머니의 신경증성은 통제적 양육행동

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 2, 즉 유아의 기질이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먼저 어머니는 유아가 적응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과보호-아기취급 행동과 과보

호-보호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서 측정한 적응성은 새로운 자극 또는 변화에 대한 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에서 발견된 유아의 적응성과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의 부적 관련성은 만 2세 아동의 두려

워하는 기질, 즉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과 어

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의 정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 연

구결과(Park & Rubin, 2008)나 3~6세 유아의 새로운 것에 

대해 쉽게 접근하는 정도와 아기취급 행동 및 보호적 행동 

간의 부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So, 2001)와 유사하

다. 이러한 결과들에 기초하건대, 어머니들은 적응성이 낮은 

자녀를 취약하다고 지각하여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어머니는 또한 유아가 활동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자녀

에게 과보호적 양육행동인 아기취급 행동 및 보호적 행동을 

보다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양자 간의 이러한 관련성은 

만 3세 전후 자녀의 활동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어머니의 과

보호적 양육행동에서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선행 연구결

과(Lim & Park, 1994)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대상 자녀의 연령 차이와 측정도구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만 4~6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보다 어린 만 3세 전후 자녀

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 연구결과(Lim & 

Park, 1994)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본 연구에서 측정한 활동성은 ‘옷을 입힐 때 많이 움직인

다’, ‘음식을 먹는 동안 발을 차거나 상체를 움직이는 등 몸

을 많이 움직인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유아의 부산한 신체적 움직임은 어머니에게 다소 미숙하게 

여겨져 활동성이 높은 자녀에게 아기취급 행동이나 보호적 

행동과 같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보다 많이 나타낼 수도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의 활동성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드물어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 가운데 적응성이나 활동성뿐

만 아니라 생리적 규칙성 및 반응성이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발견되어, 어머니는 유아가 생리적 규칙성

이 높고 반응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과보호-아기

취급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자녀의 생리적 

규칙성 또는 반응성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의 관

계에 대해 살펴본 연구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선행 연

구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유아의 생리적 

규칙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상호작용 간에 정적 상관을 보고

한 선행 연구결과(Kim & Kim, 2002)를 토대로, 수면이나 

식사와 관련된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인 유아에 대한 어머니

의 과도한 애정이 아기취급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맥락

에서 본 연구결과를 이해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측

정한 반응성은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의

미하며, ‘색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음식의 맛이 이제

까지 먹던 맛과 다르면 금방 차이를 알아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유아를 어머니는 미숙하게 여길 수 있으며 이에 자녀를 연령

보다 어리게 취급할 수도 있으리라 여겨진다.

다음으로, 유아의 기질이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과 관련하여, 어머니는 유아가 적응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자녀를 통제적으로 양육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만 5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의 적응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와 보다 더 통제적으로 상호작용하였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Kim & Kim, 2002)와 일치한다. 즉,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에 대해 적응하는 정도가 낮은 유아는 

양육자로부터 보다 통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어머니는 유아가 활동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자녀를 보다 더 통제적으로 양육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

은 유아의 활동성과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정적 관련성은 유아

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통제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들(Kim & Jeon, 2003; 

Huh, 2008)과 일치한다. 즉,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한 유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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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다소 다루기 어렵다고 지각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감정과 행동을 억제하고 통제하며 엄격한 행동특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달리 통제적 양육행동

의 경우, 유아의 기질 가운데 생리적 규칙성이나 반응성이 

미치는 어떠한 유의한 영향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

과는 유아의 생리적 규칙성 또는 반응성과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한 선행 연구결과들(Kim & Kim, 

2002; Huh, 2008)을 뒷받침한다.

연구문제 3, 즉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

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기질의 중재적 역할과 관련하

여,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과보호-아기취급 행동 및 과보호-

보호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는 유아의 기질의 어떠한 중재적 

역할도 발견되지 않은 반면,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통제적 양

육행동 간의 관계에서는 유아의 기질의 중재적 역할이 발견

되었다. 구체적으로 유아의 적응성이 어머니의 외향성과 통

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중재적 역할을 하였다. 즉, 유

아의 적응성이 높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외향성이 높고 낮음

에 따라 통제적 양육행동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유

아의 적응성이 낮은 경우에는 외향성이 높은 집단에 비해 외

향성이 낮은 집단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다 더 통제적 양육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을 잘하지 못하는 자

녀의 어머니에게서 인성특성 중 동조성(agreeableness)과 

강압적 양육행동 간의 부적 관련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Coplan, Reichel, & Rowan, 2009)

와 유사한 맥락이다. 즉, 외향성이나 동조성(agreeableness)

과 같은 긍정적인 인성특성이 낮은 어머니는 자녀가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에 대해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정서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다소 다루기 어려운 기질적 특성을 

지녔을 때 보다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양육을 수행하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어머니와 자녀 간의 조합은 후에 자

녀의 부적응 행동 발달과 관련될 수도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중재적 접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동시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정적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기

질적 특성을 지녔더라도 긍정적인 인성특성이 높은 어머니

는 적응적이지 않은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지는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

계에서 유아의 기질의 중재적 역할을 살펴본 연구들이 부진

하지만, Coplan, Reichel, and Rowan(2009)은 어머니의 신

경증성과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도 유아의 기질

의 중재적 역할을 보고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들 관계에

서는 유아의 기질의 중재적 역할이 발견되지 않았다. 예상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기질의 중재적 역할이 다소 

미약하였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이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던 선행연구들(Paterson & Sanson, 1999; Park & Rubin, 

2008)이 미미한 상호작용 효과만을 발견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실험연구와 달리 조사연구의 경우 측정오차가 많고 

극단적 수치에 대한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McClelland & Judd, 1993).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엄격하게 구조화되고 통제된 실험

연구를 통해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살펴본,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대한 어

머니의 인성특성과 유아의 기질의 상대적 영향력과 관련하여, 

아기취급 행동 및 보호적 행동과 같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가

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유아의 기질인 적응성이었으며, 통제

적 양육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어머니의 인성특성인 

신경증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같이 어머니의 인

성특성과 자녀의 기질이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

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선행 연구결과들과 유사하다. 구

체적으로 선행연구들은 과보호적 양육행동인 아기취급 행동

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에 대해 쉽게 접근하는 특성인 접근-회

피성과 같은 자녀의 기질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나타내

며(So, 2001), 통제적 양육행동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 특성인 신경증성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력

이 낮은 특성인 강인-유약성과 같은 어머니의 인성특성이 상

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Kim & Kim, 

2002; Kim & Jeon, 2003). 이와 같이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보다 잘 설명하는 변인이 다르다는 결과는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서로 독립된 양육

행동 요인임을 시사한다. 즉, 과보호적 양육행동 안에도 통

제의 개념을 일부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보호적 양육행

동은 자녀의 특성이 보다 강조된 양육행동의 유형인 반면 통

제적 양육행동은 부모의 특성이 보다 강조된 양육행동의 유형

으로 사료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과보호 및 통제

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녀의 기질의 중재적 역할보다

는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자녀의 기질이 과보호 및 통제적 양

육행동에 각각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약하기는 하였지만 어

머니의 인성특성과 자녀의 기질 간에 발견된 상호작용 효과

는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양방향성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킨

다.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인성특성 가운데는 낮은 외향성과 

높은 신경증성이, 유아의 기질 가운데는 낮은 적응성과 높은 

활동성이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는 점에서 본 연구는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자녀의 기질이 둘 다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Moon & Kim, 

2001; Rubin & Burgess, 2002; Chung & Kim, 2003; Bayer, 

Sanson, & Hemphill, 2006; Ruy & Lee, 2007; Kim,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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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 2008)에서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밝혀졌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을 보일 위험이 높

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양육행

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과 같은 중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연구를 위한 제

언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어머니의 인성

특성, 유아의 기질 및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등의 연구

변인들을 어머니 보고만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모든 연구

변인들이 동일한 보고자에 의해 측정되었으므로 이러한 변

인들 간의 관계가 실제보다 과장되었거나 축소되었을 가능

성이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 또는 교사 보고

나 관찰과 같은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변인을 측정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의 원

인에 대해 부모와 자녀의 측면에서 각각 대표적인 변인인 부

모의 인성특성과 자녀의 기질에 초점을 두었다. 추후 연구에

서는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Belsky(1984), Abidin(1992) 등의 선행연구들에 근거

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 양육 스트레스, 부부관계, 사회적 

지지 등 보다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

다. 이 외에도,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주양육자로

서 어머니의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아버지의 영향 또한 강조되고 있으므로, 후

속연구에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과보호 및 통제

적 양육행동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

에도 불구하고,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을 살펴본 선행연

구들이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

하는데 주로 초점을 둔 반면, 본 연구는 그동안 학문적으로 

연구가 부진하였던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의 원인을 밝

히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부모

와 자녀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의 원인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추후 부모교육 프로그

램을 포함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데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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